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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drinking behaviors and need for programs to prevent drinking problems for 
university students. Data were obtained from 355 university students in Gyeongbuk region through a self-administered ques- 
tionnaire. Data were analyzed by SPSS Windows V.21.0. To describe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frequency distributions 
were used. In addition, t-test,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were conducted. For ‘how many 
times do you drink a month?’, 70.4%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ey drank ‘1∼5 times a month’. Additionally, for ‘how 
much alcohol do you drink?’, 54.1%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ey drank ‘appropriately’. The main motive for drinking was 
to promote friendship or celebrate an anniversary such as a birthday, and 44.8% of respondents started drinking from high 
school days. Many respondents took meals before drinking, and smokers smoked more while drinking. Intention to participate 
in education or programs related to desirable drinking was low compared to their necessity. The level of information on ‘health 
problems caused by excessive drinking' was highest among information needs related to dr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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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류가 만든 최초의 가공음료인 술은 심리적으로 긴장감

을 해소시키고, 사회적으로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해주며, 의
학적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신체적 건강유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Kim MJ 2009, Yang KM et al 2004). 그러나 술

을 과하게 마실 경우에는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어 암, 심혈관 질환, 뇌혈관계 질환, 소화기

계 질환, 정신 및 행동장애, 자동차 사고, 폭력 및 범죄사고 등 
여러 질병과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Lee SM et al 2008, Suk 
& Yoo 2004). 2012년에 194개 세계보건기구(WHO) 회원 국

가들의 음주 추세를 분석한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약 330만 명이 음주와 관련된 원인으로 사망하였고,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망은 남성의 경우 7.6%, 여성의 경우 4.0%로

나타났다(http://news.donga.com/3/all/20140513/63444788/1).
2012년 우리나라 국민건강통계자료(Korea Health Statistics 

2014)에 따르면, 19세 이상 국민의 연간 음주율(최근 1년 동

안 1회 이상 음주한 비율)은 77.1%, 월간 음주율(최근 1년 동

안 한 달에 1회 이상 음주한 비율)은 56.6%로, 성별로는 남

자 73.5%, 여자 42.9%이었다. 이러한 높은 음주율은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Jung YH et 
al(2012)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음주로 인한 질병의 사회경

제적 비용은 약 6조 1,200억 원, 음주로 인한 사고의 사회경

제적 비용은 약 1조 2,492억 원으로, 음주로 인한 질병과 사

고로 발생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7조 3,698억 원이었다.
한편, 일부 연구들에 의하면 20대의 음주율은 다른 연령층

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통계

자료(Korea Health Statistics 2014)에 의하면, 19∼29세의 연간

음주율은 88.4%, 월간 음주률은 66.6%로 다른 연령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 JH et al(201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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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도 대학생의 85.4%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음주를 하

고, 71.2%는 폭음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Kim KH et al 
(2011)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50.3%가 1년에 2회, 26.0%가

6개월에 2회 블랙아웃(blackout)을 경험하여 대학생의 폭음

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시기는 사회적으로 음주

를 처음 인정받는 시기인 만큼 주위에서 권하는 대로, 또는

분위기에 따라 과음하기 쉬우며, 또한 치열한 대학 입시에서

벗어난 대학생들이 신입생 환영회, 신구 대면식, 동아리 모

임, MT, 취업과 사회진출을 위한 고민 등으로 인해 잦은 술

자리를 갖게 된다. 그러나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시

게 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문

제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음주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대학생들의

음주 실태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이다(Jang SO 2003, Jung HS 
2010, Lee WJ 2001, Suk SJ 2002). 그러나 대학생은 성장기

로부터 성인으로 성숙되어가는 과도기의 연령으로, 이 시기의 
건전한 식생활은 이후의 평생 건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

인이 될 수 있음(Kim KH 2003)을 고려해볼 때, 대학생의 식

습관에 따른 음주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식습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도록 하여 건강한 식습관을 갖도록 교

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학생의 음주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대

한 필요성이 증가(Kim KK et al 2012)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Park HS et al(2011)의 연구에서는 절주 교육을 받은 경

험이 있는 대상자의 45.3%만이 교육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

였고, Lee EH et al(2007)의 연구에서도 절주 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접해본 응답자의 15%만이 적절한 음주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여, 보다 효과적인 음주 문제 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도 및 요구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일반

적인 특성과 식습관에 따른 음주 실태 및 음주 문제 예방 프

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를 살펴봄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음주

문제 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및 조사 기간
본 연구는 경북 지역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

으로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예비 조사는 2012년 11월 27
∼28일에 대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본 조사는 예

비 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여 수정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2
년 12월 15일부터 2013년 1월 23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지

는 음주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에게만 배포하였으며, 설문 대

상자가 직접 기입하는 자기기입법을 이용하였다. 총 410부를

배포하여 371부를 회수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불

성실한 16부를 제외한 총 355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

였다.

2. 조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하여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 연

구들(Choi SH 2001, Lee BH 2008, Song JY 2008, Suk SJ 
2002)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구성하

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한 달간 음주 횟수, 주관

적 음주량, 주된 음주 동기, 음주 시작 시기, 음주 전 식사 여

부, 음주 시 주로 먹는 안주의 종류, 음주 시 흡연 정도, 음주

관련 교육 또는 프로그램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대학 내 음

주 관련 상담 서비스기관이나 제도의 마련에 대한 필요성 인

식도, 음주 관련 학칙의 제정 방향에 대한 인식도, 음주 관련

교육 또는 프로그램 참여 의사, 음주 관련 정보에 대한 요구

도에 관한 문항, 그리고 조사 대상자의 성별, 학년, 군복무여

부(남학생의 경우), 전공, 흡연 여부, 종교 유무, 거주형태, 동
아리 활동 참가 여부, 월평균 용돈, 음주 관련 특강/교육 참

여 여부, 식습관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었

다. 식습관은 대학지역사회영양학회의 홈페이지(http://www. 
dietnet.or.kr)에서 제공하는 건강한 식습관 평가 문항을 이용

하였으며, 1주일 간 섭취 일수가 ‘0∼2일’은 0점, ‘3∼5일’은
0.5점, ‘6∼7일’은 1점을 부여하여 총 10점 만점으로 하였고, 
총 점수가 0∼4점은 ‘불량’, 4.5∼6점은 ‘보통’, 6.5∼10점은

‘양호’로 분류하였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dow V.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각 문항에 대하여 빈도 분

석을 실시하였고, 조사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각 문항에 차

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t-test, 일원배치 분산분석

(one- way ANOVA), Duncan의 다중범위분석을 실시하였다. 
음주 관련 정보에 대한 요구도 문항의 신뢰도 분석을 위하여

Cronbach's α 값을 구한 결과, 0.92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결과 및 고찰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조사 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이 54.9%, 여학생이 45.1%이었

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 25.4%, 2학년 22.3%, 3학년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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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 20.3%이었다. 남학생의 경우, 군복부 여부에 대해 61.5%
가군필자이었다. 전공별로는 식품영양보건 관련 계열이 43.4 
%이었으며, 흡연자는 30.4%, 종교가 있는 경우가 47.3%이었

다. 거주형태별로는 부모님과함께거주하는 대학생이 46.8%, 
기숙사 생활을 하는 대학생이 26.5%, 기타(하숙, 자취 등) 형
태가 26.8%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들 중 동아리에 가입한

경우는 39.4%이었으며, 월평균 용돈은 20만 원 초과∼30만
원이 34.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30만 원 초과∼
40만 원이 21.4%, 10만 원 초과∼20만 원이 18.3%이었다. 응
답자의 82.0%가 음주 관련 특강이나 교육에 참석한 적이 없

다고 응답하여 음주 관련 교육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참여도

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 대상자의 식습관은

불량이 70.4%, 보통이 17.2%, 양호가 12.4%로, 대다수의 응

답자들의 식습관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음주 행태

1) 한 달간 음주 횟수
조사 대상자의 한 달간 음주 횟수는 Table 2와 같이 ‘1∼5

회’가 70.4%로 가장 많았고, ‘6∼10회’ 17.2%, ‘11회 이상’ 
12.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들의 결

과와도 유사한 것으로, Suk SJ & Yoo WK(2006)의 연구에서

한 달에 4회미만 음주하는 학생이 57.4%로 가장 많았고, 일
주일에 1∼2회가 30.8%, 일주일에 3회 이상이 10.3%이었다. 
또한 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Jung SK(2010)의 연구에

서도 한 달에 4회 미만으로 음주를 하는 학생이 53.4%로 가

장 많았고, 주 1∼2회가 30.2%, 주 3회 이상이 14.8%, 그리고

매일 음주하는 학생도 1.6%로 나타났으며, Yang KM et al 
(2004)의 연구에서도 한 달에 1∼2회가 54.9%, 4∼5일에 1회
25.1%, 2∼3일에 1회 11.2%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한 달간 음주 횟수의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 흡연 여부, 동아리 활동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한 달간 음주 횟수가 6회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성별로는 남학생이 39.5%로, 여학생 17.6%보다 높았

으며(p<0.001), 흡연 여부에 따라서는 비흡연자 20.6%에 비해 
흡연자가 50.0%로 높았고(p<0.001), 동아리 활동 여부에서는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경우가 38.5%로,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

는 경우의 23.8%에 비해 높았다(p<0.05). Suk SJ & Yoo WK 
(2004), Yang KM et al(2004), Jang JH & Yang KM(2003), 
Rhim KH et al(2004), Chun SS et al(2001)의 연구에서도 여

학생보다 남학생의 음주빈도가 높았고, Chun SS et al(2001), 
Suk SJ & Yoo WK(2004)의 연구에서도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이 동아리 미가입 학생보다 음주 횟수가 잦은 것으로 나

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동아리 활동 여부에 따라

음주 횟수의 차이가 나타난 결과는 동아리 활동 후에 사교나

뒷풀이의 형식으로 술을 마시는 기회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N=355)

Variable Category N %

Gender
Male 195 54.9

Female 160 45.1

Grade

Freshman  90 25.4

Sophomore  79 22.3

Junior 114 32.1

Senior  72 20.3

Military 
service1)

Completed 120 61.5

Uncompleted  75 38.5

Major
Major in food, nutrition, or health 154 43.4

Others 201 56.6

Smoking 
status

Smoking 108 30.4

Non-smoking 247 69.6

Religion
Yes 168 47.3

No 187 52.7

Dwelling 
status

Living with parent(s) 166 46.8

Dormitory  94 26.5

Others  95 26.8

Circle 
activity

Yes 140 39.4

No 215 60.6

Monthly 
allowance

(won)

Below 100,000  36 10.1

Over 100,000∼200,000  65 18.3

Over 200,000∼300,000 123 34.6

Over 300,000∼400,000  76 21.4

Over 400,000  55 15.5

Participation 
in special 
lectures or 
education

Yes  64 18.0

No 291 82.0

Dietary
habit

Poor 250 70.4

Fair  61 17.2

Good  44 12.4

1) Only males were included(N=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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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rinking frequency per month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N(%)

Variable Category 1∼5 times 6∼10 times Over 11 times Total χ² value

Gender
Male 118(60.5) 43(22.1) 34(17.4) 195(100.0)

20.87***

Female 132(82.5) 18(11.3) 10( 6.3) 160(100.0)

Smoking status
Smoking 54(50.0) 32(29.6) 22(20.4) 108(100.0)

31.16***

Non-smoking 196(79.4) 29(11.7) 22( 8.9) 247(100.0)

Circle activity 
Yes 86(61.4) 31(22.1) 23(16.4) 140(100.0)

 9.00*

No 164(76.3) 30(14.0) 21( 9.8) 215(100.0)

Total 250(70.4) 61(17.2) 44(12.4) 355(100.0)

* p<0.05, *** p<0.001

Table 3. Subjective drinking quantity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N(%)

Variable Category Drink a little Drink appropriately Drink much Total χ² value

Gender
Male  76(39.0)  83(42.6) 36(18.5) 195(100.0)

 9.03**

Female  71(44.4)  77(48.1) 12( 7.5) 160(100.0)

Military service1)
Completed  43(35.8)  54(45.0) 23(19.2) 120(100.0)

 9.99*

Uncompleted  32(42.7)  30(40.0) 13(17.3)  75(100.0)

Major
Major in food, 
nutrition or health  77(50.0)  66(42.9) 11( 7.1) 154(100.0)

13.32***

Others  70(34.8)  94(46.8) 37(18.4) 201(100.0)

Smoking status
Smoking  32(29.6)  48(44.4) 28(25.9) 108(100.0)

22.88***

Non-smoking 115(46.6) 112(45.3) 20( 8.1) 247(100.0)

Dwelling status

Living with parent(s)  72(43.4)  80(48.2) 14( 8.4) 166(100.0)

21.88***Dormitory  44(46.8)  42(44.7)  8( 8.5)  94(100.0)

Others  31(32.6)  38(40.0) 26(27.4)  95(100.0)

Circle activity 
Yes  48(34.3)  61(43.6) 31(22.1) 140(100.0)

15.66***

No  99(46.0)  99(46.0) 17( 7.9) 215(100.0)

Total 147(41.4) 160(45.1) 48(13.5) 355(100.0)

* p<0.05, ** p<0.01, *** p<0.001
1) Only males were included(N=195).

2) 주관적 음주량
조사 대상자의 주관적 음주량은 Table 3에 제시된 바와같

이 ‘적당히 마신다고 생각한다’ 45.1%, ‘조금 마신다고 생각

한다’ 41.4%, ‘많이 마신다고 생각한다’ 13.5% 순으로 나타

나서, 응답자 스스로는 대체로 과음을 하지 않는 것으로 생

각하고 있었다. 조사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주관적인 음주량

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χ²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별, 군
복무 여부, 전공, 흡연 여부, 거주형태, 동아리 활동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적당히 마신

다고 생각한다’의 응답 비율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가장 많

았으나, ‘많이 마신다고 생각한다’ 응답 비율은 여학생에 비

해 남학생이 높았다(p<0.01). 그리고군복무여부에 따라서는 
군필자는 ‘적당히 마신다고 생각한다’의 비율이 45.0%로 가

장 높았으나, 미필자는 ‘조금 마신다고 생각한다’의 비율이

42.7%로 가장 높았다(p<0.05). 또한 식품영양보건 관련 계열의 
학생들보다 비식품영양보건 관련 계열의 학생들이(p<0.001),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가 ‘더 많이 마신다’고 생각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p<0.001). 거주형태별로는 부모님과함께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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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ain motive for drinking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N(%)

Variable Category
Friendship or celebrations

of an anniversary such
as a birthday 

Student council or 
circle activity

Others
(refreshment or

stress relief)
Total χ² value

Circle activity 
Yes 103(73.6) 21(15.0) 16(11.4) 140(100.0)

16.16***

No 182(84.7)  7( 3.3) 26(12.1) 215(100.0)

Total 285(80.3) 28( 7.9) 42(11.8) 355(100.0)

*** p<0.001

하거나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에 비해 기타(하숙, 자취

등)의 경우 ‘많이 마신다고 생각한다’의 응답 비율이 유의적

으로 높았는데(p<0.001), 이는 하숙이나 자취하는 학생들의

경우, 비교적 부모의 간섭이나 학교의 통제를덜받고 자유롭

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동아리 활

동을 하지 않는 경우보다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경우(p<0.001), 
술을 많이 마신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주된 음주 동기
조사 대상자의 주된 음주 동기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80.3%가 ‘친구들과의 친목 및 생일 등 기념일 축

하’를 위하여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Table 4), 이는

Kim JS et al(1995)의 연구에서 ‘모임이나 교제 때문’과 ‘생
일이나 기념일’에 술을 많이 마신다고 한 결과 및 Suk SJ & 
Yoo WK(2004)의 연구에서 72.0%가 사교 상 인간관계의 구

축을 위한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 그리고 Lim KH et al(2004)
의 연구에서 음주 동기를 친목 및 대화 35.8%, 각종 모임 및

행사 30.9%라고 응답한 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또한 1999년
과 2009년의 남자 대학생의 음주 실태를 비교한 Kim JG & 
Kim JS(2010)의 연구에서도 1999년에는 응답자의 86.6%, 2009
년에는 86.5%가 주된 음주 동기를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서나 행사, 모임 참석을 위해서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볼 때, 우리나라

대학생들에서는 음주가 사교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어, 사
교를 위해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잦

은 음주와 과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생각할 때앞으로

대학생활에서 술이 아닌다른 방법으로친목을 도모할 수 있

는 풍토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조사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주된 음주 동기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χ² 검증을 실시한 결과, 동아리 활동 여부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즉,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과 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 모두 주된 음주 동기가

‘친구들과의 친목및 생일 등 기념일 축하’라고 하였지만, 동
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학생회나 동아리 활동 때

문에 주로 음주를 하게 된다는 비율이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보다 높았다(p<0.001).

4) 음주 시작 시기
조사 대상자의 음주 시작 시기를 살펴보면, ‘고등학생’ 때

음주를 시작한 경우가 44.8%이었으며, ‘중학생 때’에 음주를

시작한 경우도 22.8%나 되었다(Table 5). 즉,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음주를 할 수 있는 연령이 만 19세임에도 불구하

고 전체 응답자의 약 2/3가 대학교 입학 전에 음주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실시한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

사(2012)’에 따르면 중고생의 ‘음주 경험률’은 47.0%이었으

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68.9%이었고, 중학교 1학년 학생

의 21.0%도 ‘중학교 입학 전 음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

다(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 
?aid=20130203022448&subctg1=&subctg2=&OutUrl=Zum). 
또한 다른 선행 연구들(Jung HS 2010, Suk SJ & Yoo WK 
2004, Yang KM et al 2004)의 결과에서도 음주를 최초로 경

험한 시기가 고등학교 때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

났다. 이런 결과를 종합해서 볼 때 청소년들의 음주 인구가

많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어린 나이에 음주를 경험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므로, 음주에 대한 교육을 중․고등학교 때부터

실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2012년에 서울시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신분증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이 대형마트 64.6%, 편의

점 55.2%, 기업형 슈퍼마켓(SSM) 43.5%(http://news.mk.co. 
kr/newsRead.php?year=2012&no=600389)로, 법 규정과 달리

실제로는청소년들이 술을쉽게 구입할 수 있는 환경도 문제

가 되므로, 청소년들의 주류 판매 금지에 대한 철저한 감독

이 필요하다.
조사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음주 시작 시기의 차이를 살

펴본 결과, 성별에서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p<0.01), 군복무

여부에서는 군필자보다 미필자가(p<0.01), 흡연 여부에서는

비흡연자보다 흡연자가(p<0.001), 거주형태별로는 기타(하숙, 
자취 등)가 부모님과함께거주하거나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

생보다(p<0.05), 월평균 용돈이 많을수록(p<0.05) 더 이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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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Beginning time of drinking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N(%)

Variable Category Middle school High school University Total χ² value

Gender
Male 55(28.2)  91(46.7)  49(25.1) 195(100.0)

12.90**

Female 26(16.3)  68(42.5)  66(41.3) 160(100.0)

Military service1)
Completed 29(24.2)  57(47.5)  34(28.3) 120(100.0)

14.83**

Uncompleted 26(34.7)  33(44.0)  16(21.3)  75(100.0)

Smoking status
Smoking 45(41.7)  47(43.5)  16(14.8) 108(100.0)

39.04***

Non-smoking 36(14.6) 112(45.3)  99(40.1) 247(100.0)

Dwelling status

Living with parent(s) 28(16.9)  79(47.6)  59(35.5) 166(100.0)

 9.86*Dormitory 22(23.4)  39(41.5)  33(35.1)  94(100.0)

Others 31(32.6)  41(43.2)  23(24.2)  95(100.0)

Monthly
allowance

(won)

Below 100,000  4(11.1)  19(52.8)  13(36.1)  36(100.0)

23.03*

Over 100,000∼200,000  9(13.8)  24(36.9)  32(49.2)  65(100.0)

Over 200,000∼300,000 25(20.3)  59(48.0)  39(31.7) 123(100.0)

Over 300,000∼400,000 22(28.9)  33(43.4)  21(27.6)  76(100.0)

Over 400,000 21(38.2)  24(43.6)  10(18.2)  55(100.0)

Total 81(22.8) 159(44.8) 115(32.4) 355(100.0)

* p<0.05, ** p<0.01, *** p<0.001
1) Only males were included(N=195).

기부터 음주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음주 전 식사 여부
음주 전 식사 여부를 살펴보면, ‘음주 전꼭먹는다’가 34.1 

%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으며, ‘가끔 먹는다’ 29.0%, 
‘자주 먹는다’ 24.2%, ‘거의 먹지않는다’ 8.5%, ‘전혀먹지않

는다’ 4.2%의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 음주 전 식사를 잘 챙

겨 먹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6). 이는 Jang JH & Yang 
KM(2003)의 연구에서 응답자의 59.8%가 음주 전에 식사를

한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은 비율이었다. 마신 술의 알코올

이 간에 이르기 전에 위에서 대사되는 정도는 공복 시 감소

되므로, 빈 속에 마신 술은 혈중 알코올 농도를 더욱 증가시

키고, 위장 내벽에 미치는 알코올의 자극도 커지게 하므로

(Choi HM et al 2006), 음주 전에는 공복을 피하고 식사를 하

는 것이 좋다. 따라서 음주 전 식사에 대한 중요성을 학생들

에게 알려주어 이를 습관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조사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음주 전 식사 여부에 대한 차

이를 알아보기 위해 χ² 검증을 실시한 결과, ‘음주 전 식사를

꼭 한다’는 비흡연자가 흡연자보다 응답 비율이 많았으며

(p<0.05), 거주형태별로는 자가, 기숙사, 기타(하숙, 자취, 친
척집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p<0.05). 또한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p<0.05), 월평균 용돈이 10만 원 초과∼20만
원인 경우(p<0.01) ‘음주 전 식사를 꼭 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6) 음주 시 주로 먹는 안주의 종류
조사 대상자가 음주 시 주로 먹는 안주의 종류에 대해 살

펴보면 Table 7과 같이, ‘국이나 찌개 요리(39.2%)’, ‘볶음이

나 튀김요리(33.8%)’를 주로 많이 먹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과일, 채소 등 생식품(10.4%)’과 ‘육류나 생선구이

(9.3%)’, ‘기타(마른안주, 스낵 등)(4.8%)’ 순이었다. 한편, 응
답자의 2.5%는 안주를 먹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Jang JH 
& Yang KM(2003)의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이 음주 시 안주

를 먹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92.0%이었고, 선호하는 안주로

찌개류가 43.6%, 육류 18.5%, 마른안주 14.2%, 채소류 12.0%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국이나찌개 요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JG & Kim JS(2010)의
연구에 의하면, 1999년 남자 대학생의 음주 시 가장 선호하

는 안주 종류가 국/탕/찌개, 마른안주 및 과자/스낵류, 찜/조
림/무침 및 볶음/튀김/전, 구이, 과일 ․채소류 순이었으나, 
2009년에는 국/탕/찌개 및 구이, 볶음/튀김/전, 찜/조림/무침
및 과일 ․채소류, 마른안주 및 과자/스낵류 순으로, 1999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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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Meal before drinking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N(%)

Variable Category Never Little Sometimes Frequently Always Total χ² value

Smoking 
status

Smoking  8( 7.4) 14(13.0)  34(31.5) 22(20.4)  30(27.8) 108(100.0)
10.55*

Non-smoking  7( 2.8) 16( 6.5)  69(27.9) 64(25.9)  91(36.8) 247(100.0)

Dwelling 
status

Living with parent(s)  7( 4.2) 13( 7.8)  46(27.7) 34(20.5)  66(39.8) 166(100.0)

16.65*Dormitory  1( 1.1)  6( 6.4)  33(35.1) 21(22.3)  33(35.1)  94(100.0)

Others  7( 7.4) 11(11.6)  24(25.3) 31(32.6)  22(23.2)  95(100.0)

Circle 
activity

Yes 10( 7.1) 17(12.1)  45(32.1) 28(20.0)  40(28.6) 140(100.0)
12.93*

No  5( 2.3) 13( 6.0)  58(27.0) 58(27.0)  81(37.7) 215(100.0)

Monthly 
allowance

(won)

Below 100,000  3( 8.3)  3( 8.3)  12(33.3)  8(22.2)  10(27.8)  36(100.0)

31.08**

Over 100,000∼200,000  1( 1.5)  4( 6.2)  13(20.0) 18(27.7)  29(44.6)  65(100.0)

Over 200,000∼300,000  3( 2.4)  7( 5.7)  44(35.8) 31(25.2)  38(30.9) 123(100.0)

Over 300,000∼400,000  2( 2.6)  5( 6.6)  20(26.3) 21(27.6)  28(36.8)  76(100.0)

Over 400,000  6(10.9) 11(20.0)  14(25.5)  8(14.5)  16(29.1)  55(100.0)

Total 15( 4.2) 30( 8.5) 103(29.0) 86(24.2) 121(34.1) 355(100.0)

* p<0.05, ** p<0.01

Table 7. Kinds of accompaniment for drinking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N(%)

Variable Category Do not
eat

Soup or
Stew

Stir-fry
or deep-fry

Fresh fruits
or vegetables

Roasted 
meat or 

fish

Others 
(dried 

snacks)
Total χ² value

Monthly 
allowance

(won)

Below 100,000 1( 2.8)  11(30.6)   8(22.2) 10(27.8)  3( 8.3)  3( 8.3)  36(100.0)

39.63**

Over 100,000∼200,000 0( 0.0)  29(44.6)  23(35.4)  4( 6.2)  5( 7.7)  4( 6.2)  65(100.0)

Over 200,000∼300,000 6( 4.9)  40(32.5)  50(40.7) 14(11.4)  8( 6.5)  5( 4.1) 123(100.0)

Over 300,000∼400,000 2( 2.6)  29(38.2)  29(38.2)  3( 3.9) 11(14.5)  2( 2.6)  76(100.0)

Over 400,000 0( 0.0)  30(54.5)  10(18.2)  6(10.9)  6(10.9)  3( 5.5)  55(100.0)

Total 9( 2.5) 139(39.2) 120(33.8) 37(10.4) 33( 9.3) 17( 4.8) 355(100.0)

** p<0.01

비해 2009년에는 마른안주 및 과자/스낵류 선호도가 낮아진

반면, 볶음/튀김/전 및 과일 ․채소류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

다. 이들 결과를 통해서 볼 때, 대학생들은 음주 시 국, 탕, 찌
개를 많이 선호하고 있으나, 마른안주는 별로 선호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음주 시 주로 먹는 안주 종류의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 

월평균 용돈에 따라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는데(p<0.01), 
월평균 용돈이 20만 원 초과∼30만 원인 경우에는 ‘볶음이나

튀김요리’를 주로 먹는 안주의 종류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고, 월평균 용돈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와 40만 원 초과

인 경우 ‘국이나찌개요리’를, 월평균 용돈이 30만 원 초과∼

40만 원인 경우에는 ‘국이나 찌개요리’, ‘볶음이나 튀김요리’
를 주로 먹는 안주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한편, 월평균

용돈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교적 값이 저렴한 ‘과일, 
채소 등 생식품’ 및 ‘기타(마른안주, 스낵등)’를 안주로 섭취

하는 비율이 높았다.

7) 음주 시 흡연 정도
조사 대상자 중 흡연을 한다고 응답한 108명을 대상으로

하여 음주 시 흡연 정도를 살펴본 결과, ‘평소보다 많음’이
65.7%로 나타나서 흡연자는 음주를 할 때에 평소보다 흡연

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 Jeon JA(201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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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Smoking during drinking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the smoking respondents1) N(%)

Variable Category Do not smoke 
during drinking

Less smoking 
than usual Same as usual More smoking 

than usual Total χ² value

Grade

Freshman 2( 8.0) 0( 0.0)  5(20.0) 18(72.0)  25(100.0)

14.69**
Sophomore 1( 2.9) 4(11.4)  8(22.9) 22(62.9)  35(100.0)

Junior 1( 3.1) 2( 6.3)  7(21.9) 22(68.8)  32(100.0)

Senior 5(31.3) 0( 0.0)  2(12.5)  9(56.3)  16(100.0)

Participation in special 
lectures or education

Yes 4(25.0) 3(18.8)  1( 6.3)  8(50.0)  16(100.0)
71.19***

No 5( 5.4) 3( 3.3) 21(22.8) 63(68.5)  92(100.0)

Total 9( 8.3) 6( 5.6) 22(20.4) 71(65.7) 108(100.0)

** p<0.01, *** p<0.001
1) Only smokers were included(N=195).

연구 결과에서도 음주 시 흡연량이 평소보다 많다는 응답률

이 남자 84.5%, 여자 65.0%로 나타났고, Rhim KH et al(2004)
의 연구에서도 남학생의 88.8%, 여학생의 87.6%가 술을 마

시면 흡연량이 증가한다고 응답하여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음주 시 흡연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음주 시 흡연을 하

면 입과목에 남아있던담배의 발암물질을알코올이녹여빠

르게 흡수시키기 때문에 식도암에 걸릴 확률이 44배나 높아

지며, 그 외 구강암, 후두암, 췌장암의 발병도 크게 높인다고

보도되었고(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 
&mid=sec&sid1=103&oid=001&aid=0005088448), 미국 브라

운 대학알코올중독 연구소에서도 음주 시 흡연을 하면 숙취

가 발생할 확률이 2배 높아진다고 발표하는 등(http://news. 
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
d=001&aid=0006011432), 음주 시 흡연에 대한 악영향이 보

고되고 있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주 교육을 실시할 때 음

주와 흡연을같이 하지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해야할 필요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 대상자의 학년과 음주 관련 특강/교육 참여 여

부에 따라 음주 시 흡연 정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는

데, 1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음주 시 평소보다 흡연을 많

이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p<0.01), 음주 관련 특강이

나 교육에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 음주 시 흡연을 하지않

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p<0.001).

3. 음주 관련 교육 및 제도에 대한 인식

1) 음주관련교육또는프로그램필요성에대한인식도
조사 대상자들이 음주 관련 교육 또는 프로그램의 필요성

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5점 만점에

평균이 3.45점으로 중간을 약간 상회하였다(Table 9). 대구 ․

경북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Jung HS(2010)의 연구 결과, 
‘절주 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필요함’ 62.3%, ‘매우 필요함’ 
12.3%로 나타나서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조사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인식도 차이를 보면 남학생보

다는 여학생이(p<0.001), 다른 학년에 비해 4학년(p<0.001),

Table 9. Perception about necessity for education or pro- 
grams related to drinking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Variable Category M±S.D.1) t/F value

Gender
Male 3.27±1.09

—3.52***

Female 3.66±1.00

Grade

Freshman 3.08±1.01c

  7.17***
Sophomore 3.47±1.96b

Junior 3.48±1.10b

Senior 3.83±1.06a

Smoking status
Smoking 3.13±1.05

  3.46**

Non-smoking 3.57±1.05

Participation in 
special lectures

or education

Yes 3.72±0.95
—2.45*

No 3.39±1.08

Dietary habit

Poor 3.33±1.02b

  4.41*Moderate 3.50±1.13b

Good 3.83±1.02a

Total 3.45±1.07

* p<0.05, ** p<0.01, *** p<0.001
a∼c show the results of Duncan's multiple range test.
1) 1=never, 5=high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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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보다 비흡연자(p<0.01), 음주 관련 교육이나 프로그램

에 참석한 적이 없는 경우보다는 있는 경우(p<0.05), 그리고

식습관이 불량이나 보통인 경우보다 양호한 경우(p<0.05), 음
주 관련 교육이나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더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대학 내 음주 관련 상담 서비스 기관이나 제도의 마
련에 대한 필요성 인식도

조사 대상자의 학교 내 음주 관련 상담 서비스 기관이나

제도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알아본 결과, 평균은 5점 만점에

3.05점으로 중간 수준이어서 음주 관련 상담 서비스 기관이

나 제도의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0). 이는 앞의 결과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음주 교육의 경험이 부족하여 음주 관련 상담이나 제도의 중

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음주 관련 상담 서비스기관이나 제도

의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지못하는 것으로 추정

된다.
조사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보다

Table 10. Perception about necessity for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or systems for counseling service related to 
drinking in the campu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Variable Category M±S.D.1) t/F value

Gender
Male 2.88±1.06

—3.40**

Female 3.24±0.94

Military service2)
Completed 3.01±1.07

—2.04*

Uncompleted 2.69±1.04

Grade

Freshman 2.74±1.02c

  6.57***
Sophomore 3.06±0.95bc

Junior 3.02±0.99b

Senior 3.44±1.05a

Smoking status
Smoking 2.81±1.03

  2.59*

Non-smoking 3.13±1.01

Dietary habit

Poor 2.92±1.02b

  5.32**Moderate 3.09±1.00b

Good 3.46±1.03a

Total 3.05±1.02

* p<0.05, ** p<0.01, *** p<0.001
a∼c show the results of Duncan's multiple range test.
1) 1=never, 5=highly.
2) Only males were included(N=195).

여학생이(p<0.01), 미필자보다 군필자가(p<0.05), 학년별로는

1, 2, 3학년에 비해 4학년이(p<0.001), 흡연자보다 비흡연자

가(p<0.05), 그리고 식습관이 불량이나 보통인 경우보다 양호

한 경우(p<0.01), 음주 관련 상담 서비스 기관이나 제도의 마

련에 대한 필요성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2).

3) 음주 관련 학칙의 제정 방향에 대한 인식도
조사 대상자의 음주 관련 학칙의 제정 방향에 대한 인식

도를 살펴보면, Table 11과같이 ‘학칙으로 제정할 필요없음’
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0.6%로 가장 높았으며, ‘기숙사 등 일

부 장소에서 음주 금지’의 응답이 30.1%, ‘신입생 환영회 등

공식적인 학생모임에서 음주 금지’가 18.3%, ‘학교 내 주류

반입 금지 및 음주 금지’ 8.2%, ‘축제 등 행사 시 주류 판매

금지 및 음주 금지’ 2.8% 순으로 다소 엄격한 학칙의 제정에

동의하는 비율은 낮았다. 인천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In 
SH(2010)의 연구 결과에서도 기숙사에서 음주를 금지하는데

찬성하는 의견은 70.5%이었으나, 캠퍼스 구내로 술을 반입

하는 것을금지하는 정책에는 77.0 %가 반대하였고, 또한 학

생회나 동아리 모임에서 음주를 단속하는 것에는 84.0%가

반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보다 대학생들이

캠퍼스 내의 주류 반입이나 학생활동과 관련된 행사에서의

음주 제한에 대한 반대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학년별로는

4학년이 다른 학년보다 학칙으로 제정할 필요가없음에 대한 
응답 비율이 낮은 반면, 기숙사 등 일정 장소에서의 음주 금

지와 신입생 환영회 등 공식적인 학생모임에서 음주 금지에

대한 응답 비율이 더 높았고(p<0.05), 거주형태별로는 기숙

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다른 거주형태에 비해(p<0.05) 음
주 관련 학칙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

다. 또한 한 달간 음주 횟수가 11회 이상인 경우(p<0.05), 식
습관이 불량한 경우(p<0.001) 학칙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

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4) 음주 관련 교육 또는 프로그램 참여 의사
조사 대상자의 음주 관련 교육 또는 프로그램의 참여 의

사를 알아본 결과, 5점 만점에 평균이 2.65점으로 대체로 낮

았다(Table 12). 이는 앞에서 살펴본 음주 관련 교육 또는 프

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의 평균인 3.45점보다 낮아, 
음주 교육이나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비해 본인

스스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는 저조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월평

균용돈이 10만 원 이하에 비해 20만 원 초과인 경우(p<0.05), 
그리고 음주 관련 특강/교육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경우, 음



24(4): 444～456 (2014)         경북지역 대학생의 음주행동 실태 및 음주 문제 예방 프로그램 요구도 분석 453

Table 11. Perception about establishment of student regulations related to drinking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N(%)

Variable Category

Not necessary 
for student 
regulations 
related to 
drinking

Prohibition of 
drinking at 

dormitory and 
some places in 

campus

Prohibition of 
drinking at 

welcome a party 
for freshmen or 
official student 

meeting

Prohibition of 
drinking in 

campus

Prohibition of 
drinking and 

selling liquor at 
festival

Total χ² value

Grade

Freshman  44(48.9)  26(28.9) 12(13.3)  6( 6.7)  2( 2.2) 90(100.0)

21.16*
Sophomore  35(44.3)  19(24.1) 16(20.3)  8(10.1)  1( 1.3) 79(100.0)

Junior  51(44.7)  34(29.8) 17(14.9)  8( 7.0)  4( 3.5) 114(100.0)

Senior  14(19.4)  28(38.9) 20(27.8)  7( 9.7)  3( 4.2) 72(100.0)

Dwelling 
status

Living with 
parent(s)  59(35.5)  45(27.1) 38(22.9) 19(11.4)  5( 3.0) 166(100.0)

18.81*

Dormitory  47(50.0)  33(35.1)  7( 7.4)  6( 6.4)  1( 1.1) 94(100.0)

Others  38(40.0)  29(30.5) 20(21.1)  4( 4.2)  4( 4.2) 95(100.0)

Drinking 
frequency
per month

1∼5 times  97(38.8)  79(31.6) 42(16.8) 24( 9.6)  8( 3.2) 250(100.0)

15.49*6∼10 times  21(34.4)  22(36.1) 12(19.7)  5( 8.2)  1( 1.6) 61(100.0)

Over 11 times  26(59.1)   6(13.6) 11(25.0)  0( 0.0)  1( 2.3) 44(100.0)

Dietary
habit

Poor  93(47.4)  68(34.7) 22(11.2) 10( 5.1)  3( 1.5) 196(100.0)

33.45***Moderate  38(33.6)  28(24.8) 29(25.7) 15(13.3)  3( 2.7) 113(100.0)

Good  13(28.3)  11(23.9) 14(30.4)  4( 8.7)  4( 8.7) 46(100.0)

Total 144(40.6) 107(30.1) 65(18.3) 29( 8.2) 10( 2.8) 355(100.0)
* p<0.05, *** p<0.001

Table 12. Intention to participate in educations or pro- 
grams related to drinking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Variable Category M±S.D.1) t/F value

Monthly 
allowance

(won)

Below 100,000 2.28±1.00b

  2.79*

Over 100,000～200,000 2.74±1.02ab

Over 200,000～300,000 2.75±1.01a

Over 300,000～400,000 2.76±0.94a

Over 400,000 2.40±1.01a

Participation in 
special lectures 

or education

Yes 2.92±0.98

—2.42*

No 2.59±1.10

Total 2.65±1.01
* p<0.05
a,b show the results of Duncan's multiple range test.
1) 1=never, 5=highly.

주 관련 교육이나 프로그램에 참여 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p<0.05).

4. 음주 관련 정보에 대한 요구도
조사 대상자의 음주 관련 정보에 대한 요구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6개 문항에 대해 질의한 결과, Fig. 1과 같이 ‘과음을

할 경우 어떤 건강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정보 요구도

가 5점 만점에 3.28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음주가 조사 대상자 자신의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 외 ‘건전한 음주 문화에 관한 내용’
은 3.26점, ‘알코올 중독을 어떻게 식별하는지’는 3.06점, ‘우
리 학교 학생들의 음주 실태’는 3.03점이었고, ‘대학의 음주

관련 학칙 내용’은 2.89점, ‘음주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어

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는 2.83점으로 학칙이나 음주

관련 상담 서비스 기관에 대한 정보 요구도는 낮게 나타났

다. 특히 ‘과음을 할 경우 어떤 건강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정보 요구도가 높다는 것은 대학생들이 과음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에 대해 아직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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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nformation need related to drinking.

것으로, 이에 대한 지식을 대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할 필요성

이 시사되었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경북지역 대학생 355명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식습관에 따른 음주 실태 및 음주

문제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를 살펴보았다. 조사 대상

자의 한 달간 음주 횟수는 ‘1∼5회’가 70.4%로 가장 많았고, 
주관적 음주량은 ‘적당히 마신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45.1 
%, ‘조금 마신다고 생각한다’ 41.4%로 응답자 스스로는 대

체로 과음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주된 음주

동기는 ‘친구들과의친목 및 생일 등 기념일축하’가 가장 많

았고, ‘고등학생’ 때 음주를 시작한 경우가 44.8%로 가장 높

았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음주 전 식사를 잘 챙겨 먹는 것으

로 나타났고, 흡연자의 경우 음주를 할 때에 평소보다 더 많

이 흡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 대상자들의 음

주 관련 교육 또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5점 만점에 평균이

3.45점으로 중간을 조금상회하였고, 학교 내 음주 관련 상담

서비스기관이나 제도 마련에 대한 필요성은 5점 만점에 3.05
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음주 관련 상담 서비스 기관이나 제

도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지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조사 대상자의 음주 관련 학칙의 제정 방향에 대한

인식도에 있어서는 다소 엄격한 학칙의 제정에 동의하는 비

율은 낮았다. 또한 음주 관련 교육 또는 프로그램의 참여 의

사는 5점 만점에 평균이 2.65점으로 대체로 낮았다. 음주 관

련 정보에 대한 요구도에서는 ‘과음을 할 경우 어떤 건강 문

제가 발생하는지’, ‘건전한 음주 문화에 관한 내용’ ‘알코올중

독을 어떻게 식별하는지’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조사 대상자들의 음주 관련 교육 또는 프로

그램에 대한 참여 경험이 저조하였고, 음주 관련 교육 또는

프로그램의 참여 의사도 낮게 나타났는데, 대학생들의 음주

와 관련된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대학생들에게 음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와 관련된

교육 또는 프로그램의 참여를 유도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학교 내 음주 관련 상담 서비스 기관에 대한

필요성도 많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
제 대학생들의 음주율이 높고, 음주로 인한 건강과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학생들이 음주 문제를 상담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적 기관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건복지부도 캠퍼스 내의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캠퍼스 내 음주 금지 관련 학칙 제정이 논란이 되고 있으나, 
대학생들의 과도한 음주로 인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지 하

기 위한 방안으로 학칙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대학들이 많아

지고 있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결과를 보면 대학생들은

학교 내 음주를 학칙으로 제한하는데 반대하는 경향을 보이

고 있어 음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학칙 제정에 대

해 학교와 학생 간의 진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칙으로 규제하는 것만으로 대학생의 과도한 음주

와 문제 발생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으므로, 학생들의 자

율적인 절주 및 음주문화에 대한 스스로의 의식개혁이 필요

하다. 이를 위해 과음으로 인한 건강 문제, 건전한 음주 문화

등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음주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대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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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바람직한 음주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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